
Venture in,
벤처

� Enjoy Venture �� 호스트웨이코리아 산악동호회 ‘사니조아’

더운 여름, 가끔은 카메라 하나 들쳐 메고 자연을

벗삼아어디론가홀연히떠나고싶은생각을한번

쯤은해보았을것이다. 일상에서보는모든풍경들

이자연이지만우리는그것을잘알지못한다. 그러

나가끔카메라렌즈를통해발견하는아름다운일상속모습들은우리

에게작은감동을준다. 

의료정보솔루션전문업체‘비트컴퓨터’병원사업부에서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정진원 리의 홈페이지에서는 그런 작은 감동들을 쉽게

찾아볼수있다. 약2년전우연히만지게된디지털카메라에매료되어

취미로시작하게된사진찍기. 그의홈페이지는사진을친구들에게보

여주기위한소박한의도에서탄생되었다. 홈페이지의디자인이특이하

다거나아주많은사람들이방문하는것은아니다. 하지만그의홈페이

지에는일상에서마주치는정감어린풍경들이가득하다. 

“제홈페이지, 자랑할게뭐있나요? 누구나만들수있는평범한겁니다.

제기분을알리거나, 재미있는 이나사진을보면가져와서올리기도

하고요. 특별한능력이필요한게아닙니다. 그냥솔직하게일

상을바라보고그것을남들과교감하는거죠.”

그는주로풍경사진을찍는다. 풍경은항상그자리에서기다려

주고, 시간이없다고그를재촉하거나아무리오래포즈를요구

해도힘들어하지않는단다. 그것이바로풍경사진의매력이라고.

그는멋진풍경사진을찍기위해출퇴근시간도기꺼이할애한다.

같은장소에서계절별로찍는사진, 작년에피었던꽃을올해도찍

는식의사진등, 끊어진듯하면서연결이되는듯한주제의사진을

좋아한단다. 요즘에는인물사진에도관심이생겨스튜디오에서좀더

사진기술을배워볼계획도있다고.

정 리의홈페이지에는입이쩍벌어질만큼멋진사진들도즐비하다.

회사사진동호회에서함께활동중인동료들의사진도함께올려져있

기때문. 하얀여백의홈페이지안에서펼쳐지는먹음직스러운음식사

진을보면군침이나고, 일상에서찍은재미있는사진들은잠시미소를

머금게한다. 

‘BOARD’로명명된 쓰기게시판에는그가쓰는일기와재미있는자

료들, 그리고그의좋은친구들과동료들이남긴방명록을볼수있다.

이곳에서마주하게되는 들도소박하지만진심이담긴이야기들이다. 

“사진은틀에박힌일상을벗어나저의또다른눈으로새로운세상을

바라보면서, 알아가고 이해해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홈페이지는 저를

아는사람들에게‘아직제가살아있음’을알리는작은외침이라고생각

합니다.”

앞으로사진이더많아지면홈페이지를리뉴얼할계획이라는정진원

리. 소박한그의바람만큼이나그의홈페이

지에서는기분좋은여유로움과편안함

이 느껴진다. 그의 손끝과 카메라의

렌즈가 만들어낸 소박하고 멋진 작

은감동들이 원히가득할것이다. 

무상에서지치고힘들때산을찾는사람들이많다.

그만큼 산은 모든 이를 여유로움이라는 미덕으로

품는다. ‘산을좋아하는사람은산을닮아간다’고

했던가. 분당의 IDC(Internet Data Center)를 소

유하고있는 로벌호스팅전문업체‘호스트웨이코리아’의 산악동호

회‘사니조아’회원들또한산을닮아가고있다. 

2004년9월, 회사의지원을받아결성된‘사니조아’는짧은역사에도

불구하고그들만의화기애애한분위기와끈끈한정이한껏묻어난다.

현재10명의회원으로구성된‘사니조아’는한달에한번정기모임을

가지고있다. 주로경기, 강원지역의유명산들을다니는이들의첫산

행스토리는가히눈물없이는들을수없다. 

동호회결성후첫산행의부푼꿈을안고속리산등정을감행한이들.

모두의기양양하게힘찬발걸음을내딛었다. 그러나산중반을넘어서

자 이들의 발은 무쇠조각을 달아놓은 것처럼 땅에서 떼

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다. 더구나 초보 산악인들인 탓

에 비상식량도 준비하지 않았던 것. 다른 등산객들이

과일이나과자로요기하는것을그저물끄러미바라보

고만있었다고.  

“뭔가결단이필요했죠. 포기하느냐아니면어떻게

라도끝까지가보느냐. 결국저희는뒤처진동

료의허리에끈을묶어거의끌고가다시피

정상에 올랐습니다. 포기하기엔 거기까지

올라간게아깝더라고요. 그리고스스로도

전한산행인만큼꼭끝을보고싶었고요.”

강종호 과장은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

을 가릴 만큼 처절했다고 회상한다. 하지만 그

렇게 고생을 하고 얻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서로를 정말 아끼고 보살펴주는 팀워크이

다. 

이제는산행에꽤여유가생겼다. 하산하는길에

근처 미술관이나 전시관도 다니며 동호회 활동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단다. 주로가는곳은청계산을올라미술관이있는곳으로내려오는

코스. 적당한높이에주변경관까지좋아서이들의단골코스로사랑을

듬뿍받고있다. 

“아직도산중턱쯤올라가면숨이턱까지차요. 하지만저는그런질문

을하고싶어요. ‘산정상에서마시는동동주맛을아는가?’정말그맛

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땀과 노력, 그리고 서로에 한 믿음으로

올라간정상이고그상으로마시는동동주니까요.”

동호회회장을맡고있는박흥배차장은회원들과산을오르며두런두

런 나누는 이야기보따리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란다. 앞으로 한라산 산행을 꼭 해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꼭이루어내고산을닮은‘사니조아’로길이남기를기 해본다.

일

�

Venture in,
벤처

Funny Venture �� 비트컴퓨터 정진원 리

★ 유익하고, 즐거운 우리 팀과 동호회를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E-mail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통화 후,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 담당자 : 김지원(ozmail@empal.com, 02-515-3681)★
벤처인들과 더불어 나누고픈 인터넷사이트를 운 중이시거나, 통통 튀는 벤처인다운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여기로 연락주세요.    담당자 : 김지원(ozmail@empal.com, 02-515-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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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힘들때 서로를 이끌어주는 의리로 똘똘 뭉친‘사니조아’멤버들




